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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동건과 이혼 조윤희, 우간다로 떠났다

등록 2026.04.27 16:53:25

[서울=뉴시스]조윤희(사진=SNS 캡처) 2026.04.27. photo@newsis.com *재판매 및 DB 금지

[서울=뉴시스] 남정현 기자 = 배우 조윤희가 방송 촬영차 방문한 우간다에서의 근황을 공개했다.

조윤희는 27일 소셜미디어에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.

사진 속 조윤희는 우간다의 아이들과 손을 잡고 길을 걸으며 맑을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.

조윤희는 "MBC 나눔프로젝트 희망의 발걸음 '집으로 돌아오는 길- 우간다', 4월27일 월요일 저녁 6시5분 많은 시청 부탁드

린다"고 했다. 

이날 방송되는 MBC '집으로 돌아오는 길 ­ 우간다 조윤희 편'에서는 우간다에 드리운 아동 매매의 현실을 조명한다.



제작진은 한 해 동안 우간다에서 확인된 아동 매매 피해자만 1200명 이상이라고 전했다.

한편 조윤희는 2016년 드라마 '월계수 양복점 신사들'에 함께 출연한 이동건과 연인으로 발전해 이듬해 결혼했다.

두 사람은 혼전임신으로 2017년 12월 딸을 출산했으나 3년 만인 2020년 5월 합의 이혼했다. 현재 양육권을 가진 조윤희가

홀로 딸을 키우고 있다.

◎공감언론 뉴시스 nam_jh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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